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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金 大亨․車 雄碩․金 南一1)

The study of Taoist idea on the「Shin Hyung Mun」

in 『Dong Ui Bo Gam』

Kim dae hyung․Cha Wung Seok․Kim Nam il

『Dong Ui Bo Gam』 was written by Huh jun that was influenced by Cho Sun

Sung Confucianism's environment had been receptive to rich idea.『Dong Ui Bo

Gam』「Shin Hyung Mun」was composed of the base on a full understanding in

taoist idea. It had a real systemical structure, was help to taoist training. The

taoist idea of 『Dong Ui Bo Gam』 was made up of the extension of mature

theory and training in Cho Sun Dan Hak. Specially, The taoist idea of 『Dong Ui

Bo Gam』 was had an effect on『Euibangyoochui』 better as compared with

『Dong Ui Bo Gam』「Shin Hyung Mun」 in contents 『Shin Hyung Jang Bu DO

』generalized the whole contents of 『Dong Ui Bo Gam』, was influenced by

taoist idea , also peculiar method that was not searched in other medical books.

'Heart 心' was handled importantally in『Dong Ui Bo Gam』「Shin Hyung Mun」

under the influence of taoist idea and Cho Sun Sung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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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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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鑑』은 조선 중기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인 許浚(1539~1615, 호는 龜岩)이

중심이 되어 1596년부터 1610년에 걸쳐 저술되었으며, 1613년(광해군 5년)에 편찬되었

다. 『東醫寶鑑』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編, 鍼灸篇등 모두 25권으로 이루어

져 있다.

『東醫寶鑑』은 도가와 도교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시대적으로는 조선의 성

리학을 학풍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기본적인 구성체계는 도가사상을 따르고

있고, 일부 불교의 사상도 수용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술서를 참고하여 요점을 가려 편집이

되었다는 것과 그 의의에 대해 序文을 통해 알 수 있다,

본론에서는 조선 전기와 중기의 학문적․사상적 배경을 알아보고, 『醫方類聚』「養

性門」을 위주로 출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東醫寶鑑』「身形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도가사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조선전기와 중기의 도가사상

1.1 조선전기의 도교와 도가사상

조선시대에도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양재기복을 위한 의식중심이 국가적인 도교가

숭봉되었는데, 대체로 고려의 遺制를 계승하였으나, 다만 齋醮의 규모가 작아졌다. 또

한 명과의 유대관계로 빚어진 사상상의 변화와 유신들의 강경한 반대가 있어서 공식

적인 도교의식은 쇠퇴일로에 있다가 임진왜란이 지난 후에야 없어졌다. 소격서에서

지켜지던 과의적인 도교는 유교로 사상을 통제하던 입장에 있던 조선에서는 국가적인

종교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로 임

진왜란 때 도입된 관제신앙이 자리잡게 되었고 그밖의 도교적인 행사도 궁중과 민간

에 걸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켜지게 되었다.2)

조선은 주자학을 숭상하던 시대였으므로 당시 지식인들은 주자가 <參同契>와 <陰

2) 車柱環 : 韓國道敎思想硏究 1997년 初版 제 7刷 서울대학교출판부 p.54,241,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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符經>같은 도서에 관심을 가지고 校注作業을 한 것 등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부류의

책들을 閱讀하는 것을 忌諱하지 않아 도교적인 수련법에 대해서 造詣가 깊은 사람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반 지식인들 사이에도 심신수양 건강관리, 생

활의 운치등 다양한 의의가 부여되고 동시에 종교적인 의의가 극도로 희석된 상태에

서 수련적인 도교가 받아드려지기에 이르렀다.

내단사상은 조선에 와서야 비로소 분명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것은 유학자들의 養

心․養氣에 대한 입장에서 道敎의 心性修鍊이 의론과 더불의 자신들의 논지와 큰 무

리없이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정에서 養生을 논의하면서 내단의 주

요경전인 『周易參同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것도 그 脈絡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조선시대의 단학 수련가들은 많이 있지만 책을 저술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3)

金時習의 <梅月堂集>, 鄭은 <丹家要訣>, <龍虎秘訣>, 李之菡은 <服氣問答>, 郭再

祐는 <腹氣調息眞訣>, 權克中은 <參同契註解>와 <靑霞集>를 저술하였다.

『參同契』나 『黃庭經』등의 내단의 주요한 경전을 인용하고 중시하는 태도는 조선

도교의 수련도교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어주고 있으며 성리학 등 다른 학문체계와 융

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편찬에 정렴의 동생 鄭碏이

참여하는 등 의서 편찬에도 내단사상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다.4)

또한 조선 성리학의 거두인 退溪(1501~1570)과 栗谷(1536~1584)도 이미 養生修練을

했던 것으로 연구되어졌다.

조선시대의 민간에서는 성리학의 학풍이 주도적이었던 반면 도가서에 대한 연구가

퇴계와 율곡등 성리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고, 특히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

는 시기에 단학수련가들이 뚜렷한 도맥을 형성하고 이론적 체계가 세워졌다. 이러한

조선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도가서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단학수련가들의 실제 수련

이 『東醫寶鑑』「身形門」을 이루는데 커다란 학문적 백경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조선중기로 갈수록 첨예화된 도교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정치적 학문적 비판속에

3) 李能和 輯述, 李鍾殷 譯注 : 朝鮮道敎史 普成文化社 2000년 再版 참조

4)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성호준, 2001,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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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도교의 내용을 배제하여 실용적이고 실천가능한 수양방법을

제시하였다.

1.2 道家와 朝鮮醫學

도가와 도교는 여러 문화와 잘 교류하여 혼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醫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東醫寶鑑』의 도교적 성향은 가히 직접적이어서 內景․外形․雜病․湯液․鍼灸로

구성된 편제나 내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의 성격을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

다. 이는 金元明代 儒醫들의 의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그들이 비록 黃老思

想에 기반한 『黃帝內經』을 경전으로 받들고는 있지만 宋元代이후 성행한 도교의 심

성론적 발전인 내단학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서에 책명을 기술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미미하다, 그러나 『東醫寶鑑』은 서두에서부터 도교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5)

『醫方類聚』의 제 199권에서 제205권까지는 도교와 도가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醫方類聚』에서는 참고문헌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때문에 거의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東醫寶鑑』과 같이 도가

사상에 대한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東醫寶鑑』「身形門」에 인용된

道家書의 대부분이 『醫方類聚』의 양성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영향력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東醫寶鑑』「內景篇」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문헌을 통하여 보면 송대 이래의 내

단사상의 흐름을 醫學的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抱朴子』 등의 외단서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내단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는 조

선시대 도교의 수련적인 성격을 그래도 이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內景篇」에 보면 ‘蟲’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蟲’은 ‘三尸蟲’

으로 시작하는데, 이 또한 내단이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도교적 인체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人身 外部의 기관이나 四肢는 內景의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고, 五臟

六腑의 機能과 精氣神 등 생명의 근원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6)

東醫寶鑑이 도가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사려되는 것은 당초

5)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성호준, 2001, p.78

6)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성호준, 2001,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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撰集에 참가했던 인물로 조선단학파의 道家 修練之學에 造詣가 깊은 鄭碏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선단학파의 한 사람인 鄭碏이 東醫寶鑑 편찬 초기에 참가한 것이 東醫寶鑑이 養生

위주로 편찬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7)

『東醫寶鑑』이외에도 조선시대에 나온 의서 가운데 도교적인 색채가 짙은 것이 적

지 않다.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던 때였고 또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孝敬의 뜻에

입각한 事親養老에 대한 열성이 지대했기 때문에 구시대의 지식인들은 養生論과 의술

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備忘記的인 養生設이나 의서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도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養生說로는 명필로도 알려진 守谷 李澯(1498~1554)의 것을 들수있다.

이밖에 李宗準의 <神仙太乙紫金丹方> 1권(연산군3년 刊), 朴雲(1536~1562)의 <衛生

方>, 鄭推仁(중종때 사람)의 <頤生錄>, 鄭士偉(1536~1592)의 <二養編> 9권(광해군 9

년간), 李昌庭(1573~1625)의 <壽養叢書類輯> 2권(광해군 12年刊), 崔奎瑞(1650~1735)의

<降氣要訣>등은 다 쟁쟁한 지식인들에 의해 저술된 도교 기미가 짙은 의서들이다. 8)

2. 『東醫寶鑑』「身形門」의 문헌고찰

『東醫寶鑑』의 특징은 序에서도 나와있듯이 고금의 여러 의술서를 참고하여 좋은 것

을 가려뽑고 절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인용문헌과는 차이가 있지만『東醫寶鑑』

<歷代醫方>에 기록되어 있는 의서들 중에서 도가사상에 대해 인용된 문헌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는『醫方類聚』9)를 문헌비교고찰의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2.1 『東醫寶鑑』「身形門」의 인용서

『東醫寶鑑』「身形門」은 『醫方類聚』와는 달리 출전문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으므로 신형문의 내용에 나타난 문헌과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東醫寶鑑』「身形門」의 인용문헌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孫眞人․朱丹溪․乾鑿度․參同契․聖惠方․上陽子․釋氏․靈樞․素問․虞搏․傳․類

纂․抱朴子․臞仙․太白眞人․仙經․悟眞篇․翠虛篇․白玉蟾․宋齊丘․養性書․胎息

7) 金在湖, 東醫寶鑑의 養生思想에 나타난 導引法에 關한 연구, 1997,p.38-39

8) 車柱環 : 韓國道敎思想硏究 1997년 初版 제 7刷 서울대학교출판부 p.72-75

9) 浙江省中醫硏究所, 湖州中醫院 校, 人民衛生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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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還丹論․橐籥歌․金丹問答․贈諶高士歌․易眞論․邵子․延壽書․太乙眞人七禁

門․葛仙翁淸淨經․黃庭經․嵇康․洞神眞經․衛生歌․養生銘․孫眞人寢床記․常眞子

養生文․東垣省言箴․丹溪飮食箴․丹溪色慾箴․眞誥․雲笈七籤․醫學入門․必用方․

丹溪心法․回春․心法․衛生篇․本草․局方․得效方․俗方․資生經․贅言․丹溪附

餘․縱行

2.2 『醫方類聚』「養性門」의 인용서

『醫方類聚』「養性門」의 인용서는 31편으로 저술시기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

다. (단 저술시기를 알 수 없는 인용서는 제외한다)

唐代以前의 引用書는 『金匱方』『肘後方』『千金方』『千金翼方』과 정확한 연대를

알수 없는 『千金月令』이 있다. 宋代의 引用書는『聖惠方』『大全本草』『是齋醫

方』과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四時纂要』가 있다. 金․元代에 나온 引用書는

『神效名方』『脾胃論』『三元延壽書』『得效方』과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金丹

大成』『事林廣記』『山居四要』『壽親養老書』가 있다. 明代 引用書는 정확한 연대

를 알 수 없는『臞仙活人心』『壽域神方』『修眞秘訣』『神隱』『衛生易簡方』이 있

다.

唐代以前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 인용서가 어느 한쪽에 치우져 있지 않다. 인용서의

수를 본다면 金元代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3 『東醫寶鑑』「身形門」과 『醫方類聚』「養性門」의 출전내용

비교10)

『東醫寶鑑』「身形門」은 여러 서적들을 참고하여 편집되어 이루어져 있고, 재인용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출전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다. 『東醫寶鑑』 역대의방중에

서 도가나 도교에 대해 방대한 문헌을 수록하고 있는 책은 『醫方類聚』이기 때문에

출전내용의 비교대상이 될 있다. 그리고 일부내용은 정통도장등에서 출전을 찾아 보

았다.

『醫方類聚』는 방대한 의서이기는 하지만 內丹書를 비롯한 다양한 도교서가 인용되

10)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논문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東醫寶鑑』

「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김대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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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부분은 「養性門」에 집중되어 있다. 의서를 제외한 養生書는『神隱』『修

眞秘訣』『寶丹要訣』『金丹大成』『三元延壽參贊書』『活人心方』등이다. 이중 『三

元延壽參贊書』『活人心方』등은 『東醫寶鑑』의 의론형성에도 많은 공헌을 한 책이

다. 『黃庭經』도 『修眞之要』를 통해서 인용되어 있다. 한편 『金丹大成』은 남종을

이은 元代 蕭延之가 지은 것으로 거의 전편이 인용되어 있다.11)

2.4 『東醫寶鑑』「身形門」의 편집방식

다음 내용중에서『東醫寶鑑』「身形門」의 원문은 소제목에 따라 편집한 것이다.

「身形門」에 있는 내용중 찾을 수 있는 원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비교하여 첨삭되

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形氣之始』-“形氣未具曰鴻濛 具而未離曰混淪 易曰 易有太極 是生兩儀 易猶鴻濛

也 太極猶混淪也 乾坤者太極之變也 合之爲太極 分之爲乾坤 故合乾坤而言之謂之渾淪

分乾坤而言之謂之天地 列子曰 太初炁之始也太始 形之始也”

“<周易參同契原文>12) 於是仲尼讚鴻濛 ,乾坤德洞虛. 稽古當元皇. 關雎建始初. 冠婚炁相紐. 元年

芽乃生

<註> “形氣未具曰鴻濛 具而未離曰混淪 易曰 易有太極 是生兩儀 易猶鴻濛也 太極猶混淪也

乾坤者太極之變也 合之爲太極 分之爲乾坤 故合乾坤而言之謂之渾淪 分乾坤而言之謂之天地

仲尼讚易首陳乾坤爲易之門戶以乾坤洞虛之德而蘊鴻濛之易也 關雎之詩 冠昏之義取二炁相紐而言也

乾坤未分則謂之渾淪陰陽相紐則謂之始初 列子曰 太初炁之始也 太始 形之始也 故曰 關雎達始初

“

송나라 陳顯微의 <周易參同契解>의 註가 굵은 글씨로 된 부분만 선택해서 인용되었

다. 『東醫寶鑑』에서는 列子曰이라 하여 列子의 원문을 인용한 듯하나 ＜列子 天瑞

第一＞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周易參同契解>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身形門․丹田有三』- “悟眞篇註曰 人之一身 禀天地之秀氣而有生 託陰陽陶鑄而成

形 故一身之中 以精氣神爲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故修眞之士 若執己身而修之 無過煉治

精氣神三物已”은 <紫陽眞人悟眞篇注疏 卷之七. 象川無名子翁葆光註 武夷陳達靈傳. 集

11)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성호준, 2001, p.83

12) 宋 陳顯微解. 정통도장 20권 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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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空玄子載起宗疏>13)의 註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悟眞篇原文>”外藥還如內藥外通內亦須通丹頭和合略相同溫養兩般作用□內有天然眞火爐中赫赫長

紅外爐增減要動功妙絶無過眞種“

<註>“註曰…所謂內外二藥者以人之一身 禀天地之秀氣而有生 託陰陽陶鑄而成形 故一形之中

以精氣神爲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故修眞之士 若執己身而修之 無過鍊治精氣神三物已 奈何三

物一致俱後天地生純陰而無陽安能化形爲純陽而出乎天地之外也哉“

3.『身形門․背有三關』-“仙經曰 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

尾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得斗柄之機 斡運則上下循環 如天河之流轉也“ 은 의

방유취14)와 정통도장15)의 『金丹問答』의 내용이 앞뒤가 바뀌어서 배열되어 있다

“問曰何謂三田 答曰腦爲上田 心爲中田 氣海爲下田 若得斗柄之機 斡運則上下循環如天河之流轉也

問背後三關 答曰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閭關”

4. 『身形門․背有三關』-“翠虛篇曰 採之煉之 未片餉 一氣眇眇 通三關 三關來往氣無

窮 一道白脉朝泥丸 泥丸之上紫金鼎 鼎中一塊紫金團 化爲玉漿 流入口甛香　淸爽遍舌

端”은『翠虛篇. 紫庭經』. 泥還陳眞人撰16)의 내용중 일부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5. 『身形門․保養精氣神』-“臞仙曰 精者身之本 … 養其精氣則性命長存矣”은 의방유

취17)와 정통도장18)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정통도장에서는 “臞仙曰”이 인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에서는 의방유취나 활인심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6. 『身形門․虛心合道』-“白玉蟾曰 人無心 則與道合 有心則與道違 … 本來無一物 何

處有塵埃 其斯之謂乎”은 정통도장의 <海琼問道集. 玄關顯秘論>19)과 동일하다.

7. 『身形門․學道無早晩』-“延壽書曰 人者物之靈也 壽本四萬三千二百餘日(卽一百二十

13) 정통도장2권 p.954

14) 의방유취 9권, p.433 <金丹大成. 金丹問答>

15) 도장 4권 p.639 <修眞十書金丹大成集. 金丹問答>

16) 정통도장 24권 p.203

17) 의방유취 9권 p.367 <修眞秘訣. 保精神論>

18) 정통도장 4권 p.707 <修眞十書雜著捷徑卷之二十四. 保精神>

19) 정통도장 33권 p.143



『東醫寶鑑』身形門의 도가사상에 대한 고찰



- 29 -

歲 洪範一曰壽百二十歲) … 昔馬自然 到六十四歲 怕老怕死 汲汲求道 遇劉海蟾 傳以長

生之訣 遂得壽於無窮 彼何人哉 晞之則是特在一覺頃耳“은 의방유취 9권의<延壽書. 神

仙救世却老還童眞訣20)>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8. 『身形門․學道無早晩』-"悟眞篇註曰 呂純陽六十四歲 遇正陽眞人…遇師得旨 下手

速修 庶幾可冀三仙之得道也“은 <紫陽眞人悟眞篇注疏 卷之七 象川無名子翁葆光註 武夷

陳達靈傳. 集慶空玄子載起宗疏>21)의 내용으로 悟眞篇註가 아니라 疏의 일부이다.

9. 『身形門․人心合天機』-“還丹論曰 道以心爲用 能知運用者 以道觀心 心卽道也 以

心貫道 道卽心也 是心也 非人心之心 乃天心之心也 天之居於北極 爲造化之樞機者 此心

也 故斗杓一運 則四時應節 五行順序 寒暑中度 陰陽得宜矣”을 의방유취22)와 정통도

장23)와 비교해보면 일부내용이 편집된 것을 알 수있다.

“道以心爲用也 或者疑之 至人辨焉 夫道者 心之體 心者道之用 道融于心 心會于道 道外無餘心

心外無餘道也 能知運用者 ~ 陰陽得宜矣 在人亦然 首有五宮 上應九隅 其中一宮曰天心 一曰紫府

天淵天輪 天關 天京 山都關 崑崙頂 其名頗衆 總而言之曰 玄關一竅”

10. 『身形門․人心合天機』-"槖籥歌曰 天上日頭地下轉 海底嬋娟天上飛 乾坤日月本不

運 皆因斗柄轉其機 人心若與天心合 顚倒陰陽只片時"는 <槖籥歌>24)의 일부내용을 편

집한 것이다.

『東醫寶鑑』「身形門」과『醫方類聚』「養性門」내용을 인용빈도수와 인용내용의 일

치성 및 편집방식으로 볼 때, 『東醫寶鑑』「身形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醫方

類聚』「養性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도가서적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내용

20) 의방유취 9권 p.504

21) 정통도장2권 p.942

22) 의방유취 9권 p.431 <양성문․금단대성. 금액환단론>

23) 정통도장 4권 p.636 <修眞十書金丹大成集. 金液還丹論>

24) 의방유취 9권 p.430. <金丹大成. 槖籥歌>

정통도장 4권 p.635 <修眞十書金丹大成集. 橐籥歌>

“乾坤槖籥鼓有數 坎離刀圭采有時 鉛龍升兮汞虎降 龜蛇上下兩相持 天上日頭地下轉 海

底嬋娟天上飛 乾坤日月本不運 皆因斗柄轉其機 人心若與天心合 顚倒陰陽只片時…

春夏秋冬依次第…還丹口訣無多子 煉就移身謁洞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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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서 원출전이 『醫方類聚』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醫方類

聚』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東醫寶鑑』「身形門」의 도가사상의 특징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의 도가사상의 특징은 바로 集例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특히 內景이라는

표제는 黃庭經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東醫寶鑑』은 張伯端․白玉蟾․陳顯微․陳致虛․朱權 等의 宋․元․明代 도

교 내단서와 『黃帝內經』을 비롯한 도교적인 의서 및 역학서적들을 참조하여 『東醫

寶鑑』을 편찬한 것이다.

3.1 도가서적을 통해 본 『東醫寶鑑』「身形門」의 특징

『太平經』이나 『周易參同契』․『黃庭經』을 비롯한 養生書를 내단으로 이해하는

흐름은 宋代이후 儒․佛과의 교섭을 통하여 수련도교로 발전한다. 대표적인 인물과

책은 張伯端과 『悟眞篇』이다. 이는 외단에 치중하였던 金丹의 이론을 인체로 수용

하여 심신이 수련을 통하여 금단을 이루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氣功수련을 통하여

본원적인 생명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내단의 목표로 삼음을 알 수 있다. 내단사상

의 학파 내지는 종파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 精神은 儒佛道 三敎의 합일

적 이해를 바탕으로 內丹의 이론을 제시한 『悟眞篇』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張伯端의 精氣神論은 性命雙修나 形神合一적인 관점으로 인간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醫學의 발전으로 전승되어 지고, 내단학의

基本개념인 ‘性命雙修’라는 것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神’을 ‘性’의 영역에

‘精․氣’를 ‘命’에 각각 배속하여 身心의 수련을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논의하

고 있다. 그리고 命은 形에 귀결되는 관점으로 養生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25)

『東醫寶鑑』이 『黃庭經』의 구성을 수용하여 편제 등을 나누었다면 의학적

人間象에 屬하는「內景篇」은 내단서의 인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東醫寶鑑』이 인용하고 있는 내단서들은 주로 남종계열의 책들이라고 알려졌다. 그

러나 내단사상의 흐름을 실은 의서가 『東醫寶鑑』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앞

시대의 金時習․鄭․權克中 등의 내단사상이 조선 중기이후에 정립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앞선 시기인 세종 무렵에 완성된 『醫方類聚』에도 이미 내단서들이 포함되어

25) 『東醫寶鑑』의 철학적 연구. 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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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東醫寶鑑』은 이러한 도가서적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

는 精․氣․神論을 확립하였음을 「身形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2 <身形藏府圖>에 대한 고찰

<身形藏府圖>는 內經篇 卷一의 제일 첫머리에 있는 그림으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의서들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편제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2.1 <身形藏府圖>를 통해 살펴본 『東醫寶鑑』「身形門」의 특징

「身形門」의 <身形藏府圖>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醫學을 입문하기 위한 그림으로 볼수 있다. 몇편의 글보다 그림 한폭이 훨씬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은 <身形藏府圖>를 통하여 醫學전체에 대한

조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東醫寶鑑』「身形門」의 내용을 집약하여 나타내면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身形藏府圖>를 통하여 내부장기에 대해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소주천수련의 중요한 혈자리인 <背有三關>의 尾閭關․轆轤關․玉枕關, <丹田

有三>의 上丹田․中丹田․下丹田과 泥丸宮 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러한 혈자리들

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인체를 소주천의 흐름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가 되게 하였다.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와 제일 유사한 그림은 『萬病回春』의 <側身人圖>인

데 이는 『萬病回春』의 <釋形體>와 <週身臟腑形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도가수련

에 關聯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性命圭旨』의 <反照圖>26), <時照圖>27),<內照圖>28)의 그림이 『東醫寶鑑』

<身形藏府圖>뿐만 아니라 「身形門」전체를 이해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性命

圭旨의 <內照圖>와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身形門」의 다음 내용을 통해

서 더욱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

26) 『性命圭旨』, 빕인문화사,1997, p.73

27) 『性命圭旨』, 빕인문화사,1997, p.74

28) 『性命圭旨』, 빕인문화사,1997,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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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東醫寶鑑,身形藏府圖 그림 2 時照圖 그림 3 內照圖

『易眞論』에는 “크게 수행하는 사람은 단약을 구해서 0.2g을 입에 넣고 자신의 熱로 녹여

먹는다. 녹여 먹을 때 갑자기 꽁무니뼈에서 무엇인가 바로 척추를 끼고 쌍관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쪼록쪼록 소리가 나면서 머리로 올라가고 다시 머리에서 입천장으로 방울방

울 입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맛은 얼음에 채운 연유같아서 향기롭고 단맛이 약간 느껴진

다.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곧 금액환단이다. 이것을 천천히 삼켜서 丹田으로 보내기를 계

속하면 五臟이 맑고 깨끗해지며, 눈을 감고 속을 보아도 臟腑가 불을 비추듯이 환하게 보이며,

점차로 몸에 금빛 같은 윤기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참으로 좋은 現象이다”라고 하였다.29)

이에 따르면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수련을 통한 內視로 볼수 있는 것이라

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김시습의 매월당집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대저 服氣라는 것은 外部의 인연을 끊고 모든 세 속의 티끌을 제거하여 오로지 五神을 지키고

四正을 따르는 것이다. 五神이란 心․肝․脾․肺․腎의 神이고, 四正이란 言․行․坐․立의 바

름이다. 五神이 이미 조화로운 후에 內視法을 익혀, 먹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 五

臟이 磬이 드리운 것과 같이 오색이 환하게 분명히 보일 것이니 그치지 말라”30)

29) 『東醫寶鑑』<身形門․還丹內煉法>

易眞論曰 大修行人 旣得刀圭 入口運已眞火 以養之 凡運火之際 忽覺尾閭有物

直衝夾脊雙關 瀝瀝有聲 逆上泥丸 復自泥丸觸上顎 顆顆降入口中 味如氷酥香甛軟美覺有此狀 乃是

金液還丹也 徐徐嚥歸丹田 常常如此不絶 則五藏淸虛 閉目內觀藏府 歷歷如照燭 漸次有金光罩身

此乃眞景象也

30) 『梅月堂集』권17, 「雜著」腹氣 “夫腹氣者 屛外緣去諸塵 須守五神 縱四正 五神者

心肝脾肺腎之神也 四正者 言行坐立之正也 五神旣安 四正旣和然後 習內視法 存想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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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도가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內視를 통해 들여다본 그림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도가서적인 『眞誥』31)에도 內視에 關한 글이 나온다. 『東醫寶鑑』이 도가수련

법을 수용하고 실제적인 수련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身形藏府圖>는 內視를 통해

볼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술을 하려는 사람이면 몸속을 훤히 들여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도가수련을 해야 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2.2 다른 서적에 나타난 신형도와의 비교

<身形藏府圖>는 신체 정중앙의 단면을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림으로써 인체 氣血循環

중 子午循環인 小周天의 통로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도가수련서적에 나타나는 인체의

여러가지 기순환을 경로를 나타낸 것의 하나이다. 특히 小周天을 나타낸 그림들은 대

부분 옆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과 같은 도가서적들에 나타난 그림

들에서도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 『修道全指』의 <六候煉丹圖>32)<大藥過關服食圖>33)

2) 『性命圭旨』의<時照圖>,<內照圖>,<洗心退藏圖>34)

3) 『參同契闡幽』35)

4) 『慧明經』36)

5) 『類經圖翼』37)

위의 문헌들에 나타난 身形圖를 고찰하여보면 人體의 前面을 나타내는 그림으로는

道家修練의 小周天運行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東

醫寶鑑』의 <身形藏府圖>는 도가수련의 핵심이 되는 小周天修練을 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食 令見五臟 有如垂磬 五色了了分明勿輟”

31) 정통도장 20권

“常欲閉目內視, 存見五臟腸胃, 久行之, 自得分明了了”

“凝心虛形, 內視洞房, 抱玄念神, 專一守眞者, 則頭髮不白, 禿者更琴”

32) 『修道全指』. 여강출판사. 煉虛子지음. 금선학회 옳김. 2001년, p.65

33) 『修道全指』. 여강출판사. 煉虛子지음. 금선학회 옳김. 2001년, p. 97

34) 『性命圭旨』 법인문화사. 尹眞人의 제자씀 이윤희 풀어 옮김 1997년

p. 74 <時照圖>, p. 76<內照圖>, p,194 <洗心退藏圖>

35) 『참동계천유』. 여강출판사. 이윤희 역해. 2000년 p. 620. 621. 622. 623

36) 『혜명경』. 여강출판사. 유화양지음. 이윤희 옮김 p. 9. 14. 16.

37) 張介賓 原著, 大星文化社,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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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六候煉丹圖 그림 5 洗心退藏圖 그림 6 參同契闡幽

그림 7 大藥過關服食圖 그림 8 慧明經 그림9 類經圖翼內景圖

3.3 『東醫寶鑑』「身形門」과 周天修鍊

『東醫寶鑑』「身形門」은 道家修練에 關한 내용이 어느 한부분에 편중되어 있지 않

은 것이 특징적이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원에 대한 탐구나 生老病死에 관한 문제,

일상적인 생활 속의 禁忌事項과 지켜야 할 것들을 제외하면 道家修練에서 제일 중요

한 것은 주천수련이라 할 수있다. 『東醫寶鑑』「身形門」의 주천수련 관련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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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다.

3.3.1 周天의 정의

<身形藏府圖>의 내용에서도 나와있듯이 인간은 “頭圓象天“하여 천지의 모든 요소와

짝을 지을 수 있음으로 소우주라 한다. 周天修練은 인간내부의 운행을 천지의 운행과

일치시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닦아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깨달음으로

가는 기초가 된다. 이는 『太乙金華宗旨』에서는 ”‘回光’이라 하여 단지 一身의 精華를

돌림이 아니고, 造化된 眞氣를 運行함이며 한 번 돌리면 天地山河 즉 우주가 같이 周

行한다“고 하였다.

小周天은 任督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任督脈은 奇經八脈에 속한다. 許浚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인 李時珍(1518-1593)도 「奇經八脈攷」38)에서 任脈과 督脈의 小周天修

練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滑伯仁이 말하기를 “任․督 두 脈은 근원은 하나이나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신체의

전면으로 주행하고 하나는 신체의 후면으로 주행하니 인체의 任脈과 督脈은 마치 천지의 자오

선과 같아서 나눌 수도 있고 합할수도 있다. 나누면 陰陽으로 나타날 뿐이고, 합하면 渾淪하여

간격이 없어서 하나가 곧 둘이 되고 둘이 곧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李瀕湖가 論하자면 “任․督 두 맥은 인체의 자오선이니 곧 단가에서 말하는 陽火와 陰符가 승

강하는 길이고 坎水와 離火가 交媾하는 곳이다….”

崔希範의 《天元入藥經》에 “上鵲橋와 下鵲橋는 천으로는 星辰에 應하고 地로는 潮水에 응하

며, 歸根竅와 復命關은 尾閭와 泥丸宮을 관통한다.”고 하였고,

《大道三章直指》에 “修丹之士의 신체중 한 孔竅를 ‘玄牝’이라 하니 바로 乾의 아래, 坤의 위,

震의 서쪽, 兌의 동쪽에 坎水와 離火가 교구하는 곳으로 小天地인 인체의 정중앙에 있어서 奇

經八脈과 上七 下二의 九竅와 十二經脈과 十五絡脈이 서로 이어지고, 그곳의 빈 사이에 한 血

이 기장쌀알 크기로 매달려 있으니, 의서에서 任脈과 督脈이라 한다. 이 玄牝은 元氣가 發生하

는 곳이고 眞息이 일어나는 곳이니, 修丹之士가 이 공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眞息이 發生

하지 않아 神化하는데에 基本이 없는 것이다”하였고, 兪淡이 註한 《參同契》에 “인체의 氣血이

왕래하고 순환하는 것은 주야로 멈추지 않으니 의서에서 任督 두 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두

맥을 통할 수 있으면 모든 맥이 다 통한다.”하였고, 《黃庭經》에 “五臟六腑는 모두 신을 가지

고 있으니 안으로 天經을 운행하여 주야로 이를 存續시키면 저절로 長生한다.” 하였으니, 天經

은 곧 인체의 황도로 호흡이 이곳으로 왕래한다. 사슴은 尾閭를 운행하여 독맥을 통하게 할 수

38) 李時珍 著, 朴炅 譯, 國譯 瀕湖脈學, 四言擧要, 奇經八脈攷, 서울, 대성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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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거북이는 鼻息으로 納氣하여 任脈을 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동물은 모두 장수한

다. 이 몇가지 설은 단가의 河車(任․督脈)에 대한 현묘한 趣旨이고, 藥物火候論은 예로부터 별

도로 전하여 오는 것이다.“39)

3.3.2 『東醫寶鑑』「身形門」중 소주천에 關聯된 내용

1. 『東醫寶鑑』 「身形門」중 주천수행에 關한 重要부위에 대한 설명

먼저 <身形藏府圖>에서 각부위에 대한 명칭이 언급되어 있는데, 尾閭關, 轆轤關, 玉枕

關, 泥丸宮등이며, 이외에도 任脈상의 重要 수련부위인 上丹田, 中丹田, 下丹田과 督脈

상의 三關에 대해『東醫寶鑑』「身形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丹田有三>에는 “『선경』에서 말하기를 ‘뇌는 수해이고 상단전이라고 하며, 심은 강궁이고

중단전이라고 하며, 배꼽 아래 3寸을 하단전이라고 한다. 하단전은 정을 저장하는 곳이며, 중

단전은 신을 저장하는 곳이고, 상단전은 기를 저장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仙經曰 腦爲髓海

上丹田 心爲絳宮 中丹田 臍下三寸 爲下丹田 下丹田 藏精之府也 中丹田 藏神之府也 上丹田 藏氣

之府也)

<背有三關>에는 “『선경』에서 ‘몸통 뒷부분에는 삼관이 있는데, 뇌후를 옥침관이라하며, 협척

을 轆轤關이라 하고, 水火之際를 尾閭關이라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정기가 升降往來하는 도로

이다. 북두칠성의 자루가 한바퀴 돌 때와 같아서 위아래로 순환하는 것이 은하수가 북두칠성을

따라 도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仙經曰 背後有三關 腦後曰玉枕關 夾脊曰轆轤關 水火之際曰尾

閭關 皆精氣升降往來之道路也 若得斗柄之機 斡運則上下循環如天河之流轉也)

2. 『東醫寶鑑』「身形門」의 주천수련에 대한 내용

ㄱ. 수련시간

수련시간에 대한 『東醫寶鑑』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養性書』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양하고 섭생하는 도는 각기 그 방법이 있

다.…매일 아침 첫닭이 울 때 일어나서 이불을 감고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빨

을 맞쪼고 정신을 집중해서 오래 있으면 신기가 안정된다.

(養性書曰 凡人修養攝生之道 各有其法... 每於鷄鳴時 便可起坐 擁衾調息 叩齒聚神 良久 神氣旣

定)40)

39) 李時珍 著, 朴炅 譯, 國譯 瀕湖脈學, 四言擧要, 奇經八脈攷, 서울, 대성출판사, 1992,

p.183-185

40) 『東醫寶鑑』<身形門․搬運服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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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말하기를 사람이 항상 玉泉을 마실수 있으면 오래 살수 있고 얼굴에 광택이 난

다. 玉泉은 입안의 침이다. 닭이 울때․이른 새벽․해가 뜰무렵․정오가까운 때․정

오․해가 질때․해가질때․땅거미가 들때․밤 12시 등 하루 아홉 번 침으로 양치질하

고 삼킨다.

(又曰 人能常食玉泉 令人長年 面有光色 玉泉者 口中唾也 鷄鳴時 早晨時 日出時 禺中時 日中時

晡時 日沒時 黃昏時 夜半時 一日 凡九次漱口嚥之)41)

ㄴ, 주천수련방법과 重要한 事項

1) 白玉蟾은 “사람에게 心이 없으면 道와 부합하고, 心이 있으면 道와 어긋난다. 오직 이 ‘없을

無’자 한 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포함하고도 남음이 없으며, 만물을 발생시키면서도 고갈되지

않는다. 천지가 비록 크다하더라도 형태가 있는 것을 부릴수 있어도 형체가 없는 것은 부릴 수

가 없다. 음양이 비록 오묘하지만 기운이 있는 것은 부릴 수 있어도 기운이 없는 것은 부릴 수

가 없다. 오행이 비록 정미롭지만 數 있는데만 부릴 수 있어도 수가 없는데는 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온갖 생각이 어지럽게 일어나도 의식이 있는 것은 부릴 수 있지만 의식이 없는데는 부

릴 수가 없다. 지금 무릇 이 이치를 수련한다는 것은 몸은 단련하는 것이 먼저이다. 몸을 단련

하는 오묘한 이치는 정신을 모으는데 있다. 정신이 모아지면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면 단이 이

루어진다. 단이 이루어지면 형체가 튼튼해지고, 형체가 튼튼해지면 정신이 온전해진다”라고 하

였다. 그래서 송재구는 “형체를 잊어서 기를 기르고, 기를 잊어서 정신을 기르고, 정신을 잊어

서 잡념없는 마음을 기른다. 이 ‘잊을 忘’자가 곧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 어느 곳에 티끌인들 있겠는가라는 말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白玉蟾曰 人無心 則與道合 有心則與道違 惟此無之一字 包諸有而無餘 生萬物而不竭 天地雖大

能役有形 不能役無形 陰陽雖妙 能役有氣 不能役無氣 五行至精 能役有數 不能役無數 百念紛起

能役有識 不能役無識 今夫修此理者 不若先鍊形 鍊形之妙 在乎凝神 神凝則氣聚 氣聚則丹成 丹成

則形固 形固則神全 故宋齊丘曰 忘形以養氣 忘氣以養神 忘神以養虛 只此忘之一字 則是無物也 本

來無一物 何處有塵埃 其斯之謂乎42))

2) 『환단론』에는 “도는 心을 用으로 삼는다. 운용을 알 수 있는 자는 道로써 心을 보니 心이

곧 道이다. 心으로써 道를 꿰뚫으니 道가 곧 心이다. 여기서 心이라는 것은 人心의 心이 아니고

天心의 心이다. 하늘은 북극에 있으면서 조화의 樞機가 되는데, 이것이 곧 心이다. 그렇기 때문

41) 『東醫寶鑑』<身形門․搬運服食>

42) 『東醫寶鑑』<身形門․虛心合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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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북두칠성이 한 바퀴 돌면 四時가 절기에 맞고 오행이 차례로 돌고, 추위와 더위가 도수에

맞으며, 음양이 마땅을 얻는다”고 하였다.

(還丹論曰 道以心爲用 能知運用者 以道觀心 心卽道也 以心貫道 道卽心也 是心也 非人心之心 乃

天心之心也 天之居於北極 爲造化之樞機者 此心也 故斗杓一運 則四時應節 五行順序 寒暑中度 陰

陽得宜矣43)

3) 諶高士에게 주는 노래에 “여보소 벗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정신수양하는 데

는 묘한 법이 따로 없네, 밤이 깊어져 맹호가 고함치고 용이 우는 때에 급히 河車를

빨리 굴려 잠시도 쉬지 말고, 이환궁 높은 곳에 쏜살같이 몰고 가서 , 옥화로에 불을

지펴 백설같이 구워내, 입안에 가득고인 맑고 맑은 그 진액을, 한시라도 놓칠세라 자

주자주 삼키면, 팔다리가 더워지고 얼굴빛이 좋아지네, 몇천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

이 제일일세”라고 하였다.

(贈諶高士歌曰 君且聽我試說 語無多眞妙訣 夜深龍呤虎嘯時 急駕河車無暫歇 須臾搬入泥丸頂 進

火玉爐烹似雪 華池神水湛澄澄 澆灌黃芽應時節 瓊漿玉液 頻呑嚥 四體熏蒸顔色別 傍門小法幾千般

惟有此道最直截)44)

이상을 종합해보면, 먼저 자연스러운 無心을 지녀야 하며, 天心과 합치되는 心을 가지

고 天機와 합하여야 한다 또한 咽津法 수련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小周天修練 뿐만 아

니라 精氣神의 保全과 五臟에 기운을 다스리고 長生을 할 수 있는 기초로 삼았다.

3.4『東醫寶鑑』「身形門」과 養心

『東醫寶鑑』「身形門」의 重要한 내용의 하나는 바로 ‘心’에 關聯된 내용이다.

心을 잘 다스릴 것을 강조한다. 心에 關聯된 것은 道家뿐만 아니라 儒家에서도 매우

重要한 문제로 취급되며, 『東醫寶鑑』「身形門」은 道家와 儒家의 사상이 복합적으

로 혼합되어 있다. 心은 앞의 주천수련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人身에서 중심을 잡

아주는 重要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心을 기르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臞仙은 “옛날의 신성한 의사들은 사람 마음을 다스려서 病이 나지 않게 하였다. 지

금 의사들은 단지 사람 病만 治療할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 이것은 根本

43) 『東醫寶鑑』<身形門․人心合天機>

44) 『東醫寶鑑』<身形門․還丹內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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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버리고 끝을 좇는 것이며, 原因을 찾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을 治療하여 病을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비록 일시적인 요행수로 나았다고 하더라

도 이것은 서투른 민간 의사들 처치이므로 족히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太白眞人은 “병을 治療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수양하

는 方法에 도움이 된다. 患者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

고 모든 헛된 잡념과 불평과 자기 욕심을 다 없애 버리고, 지난날 죄과를 깨닫고 뉘

우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자기 생활방식이 자연이치에

부합하게 한다. 이렇게 오래하면 결국 精神이 통일되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

품이 화평해진다. 이렇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은 다 공허한 것이고, 종일 하는 일이 모

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내 몸이 있다는 것도 다 환상이며, 화와 복은

다 없는 것이고,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한갓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리하여 모

든 것을 깨닫게 되고, 갑자기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며, 마음이 자연

히 깨끗해지고 病이 자연히 낫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약을 먹기 전에 病은 이미 낫

는다. 이것은 진인이 수양하는 方法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病을 治療하는 훌륭한 方法

이다’라고 하였다.

또 ‘至人은 病들기 전에 고치고, 의사는 病든 후에 治療한다. 病들기 전에 고치는 것

을 마음을 다스린다고도 하고, 수양한다고도 한다. 病든 다음에 治療한다는 것은 약을

먹고 침과 뜸을 놓는 것이다. 治療 方法은 비록 두 가지나 있으나 病 근원은 하나이

니 반드시 마음에서 생기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45)

2) 白玉蟾은 “사람이 無心하면 道와 부합하고, 有心하면 道와 어긋난다.…이렇게 이치

를 수양한다는 것은 우선 몸을 단련하는 것이 최고이며, 몸을 단련하는 요령은 精神

을 통일하는데 있다. 精神을 통일하면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면 단이 이루어지며, 단

45) 『東醫寶鑑』<身形門․以道療病>

“臞仙曰 古之神聖之醫 能療人之心 預使不致於有疾 今之醫者 惟知療人之疾 而不知療人之心 是猶

捨本逐末 不窮其源而攻其流 欲求疾愈 不亦愚乎 雖一時僥倖而安之 此則世俗之庸醫 不足取也

太白眞人曰 欲治其疾 先治其心 必正其心 乃資於道 使病者盡去心中疑慮 思想一切妄念 一切不平

一切人我悔悟 平生所爲過惡 便當放下身心 以我之天 而合所事之天 久之 遂凝於神 則自然心君泰

寧 性地和平. 知世間萬事 皆是空虛, 終日營爲 皆是妄想, 知我身 皆是虛幻, 禍福皆是無有, 生死皆

是一夢. 慨然領悟 頓然解釋 則心地自然淸淨 疾病自然安痊. 能如是 則藥未到口 病已忘矣. 此眞人

以道治心 療病之大法也 又曰 至人治於未病之先 醫家治於已病之後 治於未病之先者 曰治心 曰修

養 治於已病之後者 曰藥餌 曰砭焫 雖治之法有二 而病之源則一 未必不由因心而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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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면 形體가 튼튼해지고, 形體가 튼튼해지면 精神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宋

齊丘는 ’형체를 잊어서 기를 기르고, 기를 잊어서 精神을 기르며, 精神을 잊어서 잡념

없는 마음을 기른다. 이 ‘잊을 망(忘)’字가 곧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한다. 本來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인들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4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許浚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患者가 病들기 전에 고치는 것

을 가능하다고 보아 마음을 닦는 수양을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病든 다음에 治療

한다는 것은 약을 먹고 침과 뜸을 놓는 것이다.’라고 하여 맹목적인 수양만을 주장하

지는 않는다. 또한 마음을 기르는데 있어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天心과 부합될 것

을 주장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것 또한 長生을 하

는 根本으로 보았는데, 이는 養心하는데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이 매우 重

要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周天修練에서 心이 重要하다고 언급했

고, 또한 天心과 합치되는 人心은 수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잘 조

절할 있어야 하는 것에 그 根本을 두고 있음을 알 수있다.

『東醫寶鑑』은 道家思想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학풍

의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나 ‘心‘에 關聯된 것은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이 혼합

되어 있어서 모두 중시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3.5 일상생활에서의 養生수련

東醫寶鑑에서는 특별한 時間을 정하고서 하는 수련도 중시하지만 특히 일상생활에서

의 養生을 매우 중시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 하고 있다. 47)

<學道無早晩>48)에서는 “呂純陽, 葛仙翁, 馬自然이 신선이 된 것은 일상적인 생활속에

46) 『東醫寶鑑』<身形門․虛心合道>

白玉蟾曰 人無心 則與道合 有心則與道違…今夫修此理者 不若先鍊形 鍊形之妙 在乎凝神 神凝則

氣聚 氣聚則丹成 丹成則形固 形固則神全 故宋齊丘曰 忘形以養氣 忘氣以養神 忘神以養虛 只此忘

之一字 則是無物也 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埃 其斯之謂乎

47) <抱朴子.勤求卷第十四>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양생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若心有求生之志, 何可不棄置不急之事, 以修玄妙之業哉? 其不信則已矣, 其信之者, 復患於俗情之

不蕩盡, 而不能專以養生爲意, 而營世務之余暇而爲之. 所以或有爲之者, 恆病晩而多不成也.“

48) “悟眞篇註曰 呂純陽六十四歲 遇正陽眞人 葛仙翁六十四歲 遇鄭眞人 馬自然六十四歲 遇劉海

蟾 皆方修金丹之道 而成仙 三仙 皆於晩年 修道而成 盖是壯年慕道 持戒積符 至六十四 方得金

丹眞傳 故成道之速 若夫世人 嗜慾喪精 思慮損神 疲勞耗氣 眞陽旣失 雖聞大道於六十四歲之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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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꾸준히 養生修練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듯이 『東醫寶鑑』「身形門」은 전

편에 걸쳐서 일상생활에서의 養生을 강조하고 있다.

1)『悟眞篇』註解에서 “呂純陽은 64세에 正陽眞人을 만났고, 葛仙翁은 64t에 鄭眞人을

만났다. 馬自然은 64세에 유해섬을 만났는데 모두 금단의 도를 수양하여 신선이 되었

다. 세 신선은 다 늙어서 도를 닦고 성공하였다. 대개 이것은 장년기에도 도를 닦을

마음에서 규율을 지키고 공부를 하여 64세가 되었을 때 금단을 단련하는 옳은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도를 닦는 것이 빨랐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성생활을 지나치게 하여

정력을 없애고 생각을 너무 해서 精神을 소모하며, 몸을 과로해서 기를 소모하여 眞

陽이 이미 손실되었다면 비록 64세 전에 大道를 배워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

일 일찍부터 성욕을 삼가고 장년기에 몸을 傷하지 않고 精氣가 소모되기 전에 道를

구해서 선생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빨리 수양하면 얼마 안되어 세 신선이 도

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49)

2) 孫眞人은 “아무리 每日같이 음식을 먹어도 養生하는 方法을 알지 못하면 역시 오

래 살기가 어렵다. 養性하는 방법은 항상 가볍게 노동을 하고 너무 피로하게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

리가 좀먹지 않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이다. 養性之道는 久立․久坐․久臥․久視․久

聽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모두 수명을 損傷한다.”고 하였다.50)

위의 내용은 모두 일상생활속에서 지켜야 할 것 등에 언급한 것이다. 일상에서의 養

生을 지킴으로서 삶을 營衛할 수 있는 基本적인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道家養生修練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四時節宣> <先賢格言>

등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養生에 關한 내용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亦難成功 倘能絶慾於早年 求道於壯歲 及色身未壞 精氣未耗 遇師得旨 下手速修 庶幾可冀三仙

之得道也”

49) 『東醫寶鑑』<身形門․學道無早晩>

悟眞篇註曰 呂純陽六十四歲 遇正陽眞人 葛仙翁六十四歲 遇鄭眞人 馬自然六十四歲 遇劉海蟾 皆

方修金丹之道 而成仙 三仙 皆於晩年 修道而成 盖是壯年慕道 持戒積符 至六十四 方得金丹眞傳

故成道之速 若夫世人 嗜慾喪精 思慮損神 疲勞耗氣 眞陽旣失 雖聞大道於六十四歲之前 亦難成功

倘能絶慾於早年 求道於壯歲 及色身未壞 精氣未耗 遇師得旨 下手速修 庶幾可冀1)三仙之得道也

50) 『東醫寶鑑』<身形門․ 攝養要訣>

孫眞人曰 雖常服餌 而不知養性之術 亦難以長生也 養性之道 常欲少勞 但莫大疲及强所不能堪耳

夫流水不腐 戶樞不蠹 以其運動故也 養性之道 莫久行 久立 久坐 久臥 久視 久聽 皆令損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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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東醫寶鑑』「身形門」의 其他 요법

『東醫寶鑑』「身形門」이 一般的인 도가 서적과 區別되는 특징은 藥物과 뜸과 베개

등을 이용하는 方法을 <身形門>의 뒷부분에 서술해 놓은 것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

다고 본다. 이것은 수련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대체요법이면서도, 수련자들의 養生수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許浚

은 <身形門>에서 도가사상에 대한 수련법뿐만 아니라 疾病치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는 것으로 도가수련에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포박자의 글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육액이 서로 만나고 삼형이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 재앙이 반드시 크게 일어난다. 그렇

기 때문에 운세가 성한 사람은 여러 가지 疾病이 새로 생기게 되고, 과거에 疾病을 앓았던 사

람은 그것이 발동하여 재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를 닦는 사람은 의술을 겸하

여 배우고 근화를 구해야 한다. 범용한 도사는 이 이치를 모르고 남에게 들은 것만을 믿고 病

의 治療에 대해 무관심하다. 或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幽居하여 오직 內事만을 행하여 病痛

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病痛을 治療하지 못하게 되면 범인들이 탕약을 服用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다. 한단의 步行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후퇴하여 자기의 고향 수릉으로 간 한 소

년처럼 남의 말을 따르다가 자기를 상실하고 마는 일은 없어야 한다.”51)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疾病치료와 건강한 삶을 營衛하고 생명연장을 위해서는 의

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傳』에는 “몸을 수양하여 명을 다할 뿐이다”고 하였다. 반드시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지키고

자연법칙에 적응하여 생활한다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반들 수 있고, 죽을 것도 살리 수가

있으므로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천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 의사는 의술에 정통하여 뜻대로

조화하여 일찍 죽을 사람을 오래 살게 하며, 오래 사는 사람은 신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의술을 없앨 수 있겠는가“52)

51) <抱朴子․雜應卷第十五>

其六厄幷會, 三刑同方者, 其災必大. 其尙盛者, 則生諸疾病. 先有疹患者, 則令發動. 是故古初爲道

者, 莫不兼修醫術, 以救近禍焉. 凡庸道士, 不識此理, 恃其所聞者, 大氐不關治病之方, 又不能絶俗

幽居, 專行內事以卻病痛, 病痛及己, 無以攻療, 乃更不如凡人之專湯藥者. 所謂進不得邯鄲之步, 退

又失壽陵之義者也.

52) 『東醫寶鑑』<身形門․壽夭之異>

傳曰 修身以竢命而已 必須盡人事以副天意 則凶者化吉 亡者得存 未嘗令人委之於天命也 是故醫者

可以通神明 而權造化 能使夭者壽 而壽者仙 醫道其可廢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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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東醫寶鑑』「身形門」의 道家思想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

을 얻었다.

1. 『東醫寶鑑』「身形門」은 조선의 道敎와 佛敎에 대한 이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도 성리학적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내

단사상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또한 내용상으로 볼

때 『醫方類聚』「養性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 『東醫寶鑑』「身形門」은 의방유취와 도가서적의 원문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許

浚의 도가사상의 관점에서 원문의 첨삭을 통해 새로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東醫寶鑑』「身形門」은 『醫方類聚』「養性門」에서 보이는 인용서적의 分類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현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內外丹 修鍊法을 벗어나서

양생수련에 실용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된 것이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속에서의 養生

을 강조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4. 『東醫寶鑑』「身形門」의 <身形藏府圖>는 『萬病回春』에 보이는 신형도와는

달리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身形門」을 설명하는 그림이면서 동

시에 신형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신형문의 도가수련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소주천수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5. 『東醫寶鑑』 신형문의 도가사상은 조선전기와 중기에 이르러 도가서적의 수입에

따른 도가서의 저변확대와 朝鮮丹學修練家 이론체계정립의 영향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사적, 사회적, 철학적인 시대적 배경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6. 『東醫寶鑑』 「身形門」은 주천수련에 대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즉 수

련시간, 수련시 重要한 事項, 修鍊方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주천수련

시 ‘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7.『東醫寶鑑』「身形門」도가사상에 대한 수련법뿐만 아니라 疾病치료에 적극적이어

야 함을 강조하며, 「身形門」의 끝부분에 處方과 藥物, 神枕法, 灸法 등의 보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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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法을 수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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